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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혹한 속 스킨십 경영”
폭설 불구하고 2차례 산행 … 2007년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비상 강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말 혹한 속에서 계열사 신입사원 및 임직원들과 신년 산행을 강행하면서 

2007년 화두로 내건 아름다운 비상(飛上)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1월5일 오후 임직원들과 신년 음악회에 참석한 뒤 6일 오전과 7일 

오전에 폭설과 혹한이 몰아닥친 가운데 등반하면서 스킨십 경영에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1월5일 오후 광화문 사옥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손열음 독주회를 임직원들과 함께 감상했던 박삼

구 회장은 6일 아침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경기도 광주 태화산을 찾았다.

박삼구 회장은 함박눈이 내리자 “산은 원래 눈이 올 때가 더 좋다”고 웃음을 지으며 오전 8시30분부터 3시

간 정도 대우건설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사장단 및 신입사원 340명과 등반을 함께한 뒤 태화산 정상에서 임직

원들과 “금호아시아나 아름다운 비상 화이팅”을 외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특히, 임직원들에게 “신년 화두인 아름다운 비상은 아름다운 기업으로 비상하자는 의미며, 정말 2007년에는 

그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7일 오전에도 다시 등산복을 입고 북한산을 찾았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과 

신년 등반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초 아시아나 임직원들은 폭설과 혹한으로 등반길이 빙판이라 박삼구 회장이 등산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했

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북한산 입구인 우이동 도선사에 얼굴을 드러냈다.

오전 8시에 선두 대열에 합류해 1시간30여분동안 산을 오른 뒤 240여명의 임직원들과 “금호아시아나 비상하

자”고 구호를 소리치며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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